


7월 6일 아침, 저녁과  7일 아침  테플리츠에서 쓴  
3통의 편지  안톤 신틀러가  보관.  연도, 수신인 없었다.   
연도는 모든  정황 검토,  1812년으로 결론.  그러나… 
 

      수신인은? 미궁에 빠졌다! 
 

“내 천사, 내 모든 것,  
나의 진정한 자신” 
 
“우리가 완전히  결합한다면, 
우리의 마음이  항상  
바로 곁에  있다면…”  

 
 
 



    

 

편지 부치지 않은 이유는?  

 7월 6일 아침, 우편마차 이미 출발 

 “7월 9일에 부치면 11일에는 받아볼 수 있을 것” 

 

 그러나 안 부쳤다.  7월 7일(화) 이후  두 사람   

    만났고, 부칠 필요가  없어진 것 아닐까? 



안톤 신틀러,  1840년 전기 
“줄리에타가 불멸의 연인”  
 
1801 피아노 레슨 
 
1802 <월광> 소나타 헌정 
 
1803 갈렌베르크 백작과 결혼 
         나폴리로 이주, Bye!! 

http://youtu.be/OsOUcikyGRk
http://youtu.be/OsOUcikyGRk
http://youtu.be/OsOUcikyGRk
http://youtu.be/OsOUcikyGRk
http://youtu.be/OsOUcikyGRk


1879 전기 작가 세이어 주장 
 
1799 동생 요제피네와  함께  
         피아노  레슨,  하루  
         4시간,  16일간  무료!             
 
1809 피아노소나타  F#장조  
         <테레제를 위하여> 
 
“불멸의 연인은 내가 아니라 
   동생 요제피네!” 
 
 

http://youtu.be/DtKME06sM64
http://youtu.be/DtKME06sM64
http://youtu.be/DtKME06sM64
http://youtu.be/DtKME06sM64
http://youtu.be/DtKME06sM64


1799 언니 테레제와 함께 
         피아노  레슨  
 
1804 남편 다임 백작 사망,  
         네 자녀의 어머니. 
         다시 피아노 레슨. 
 
1806 “저를 너무 많이 사랑 
         하지 말아 주세요.” 
 
1810  슈타켈베르크와 재혼 



1812 일기 중단 .  
         그해 여름  빈에 있었고 
         결혼 생활  별탈 없었다. 
          ‘불멸의 연인’  아니다! 
 
1821 궁핍하게 사망.  
 
“15통의 편지가  불멸의   
연인이란  증거”   확증  없음 
 
<안단테 파보리>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 ‘요제피네의 주제’ 
     

http://youtu.be/ESfw8TWZ1ZI
http://youtu.be/ESfw8TWZ1ZI
http://youtu.be/ESfw8TWZ1Z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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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3  
 
 
 
1808 같은 집에 거주 
 

              베토벤과 친해져 점점 
              더 가까운 사이 됨.  
              뛰어난 피아니스트. 
               
 
             <유령> 트리오 Op.70 헌정 
      
    1815 첼로 소나타 Op. 102 헌정 
  
    베토벤 편지,  
    “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…”  (?) 아마도 우정! 

http://youtu.be/aPIqlnba-uQ
http://youtu.be/aPIqlnba-uQ
http://youtu.be/aPIqlnba-uQ


1809~ 1812   
         베토벤의 친구였던 남편  
         프란츠와  함께 빈에 머무름.  
         네 자녀와 힘든 상황. 
 
1812 여름 프라하, 칼스바트 방문, 
         베토벤 만났을 개연성 
 
“안토니는  베토벤을  진심으로  
  사랑한  유일한 여성이었다.  베토벤은  
  프란츠와 우정을 소중히 간직했다.”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– 앤 베이커 <베토벤 평전> 

 

 



       <연인에게> 
          
  “오, 그대 고요한 눈빛 , 

    사랑스런 모습,  
    그대  뺨에  흐른 눈물이  
    땅을 적시기 전에 
    내가 들이마셔야겠네. 
   그대의 고통은  나의 것.” 
 
   메너드 솔로몬,  1972년 논문에서 

  “브렌타노가 분명하다”  결론    

 수수께끼 풀렸을까?   

 
 

http://youtu.be/cBZv4MN8Xg0
http://youtu.be/cBZv4MN8Xg0
http://youtu.be/cBZv4MN8Xg0


♬  신뢰하는 친구 프란츠의 아내 안토니와  사랑하는 건  
      베토벤의 도덕률에 맞지 않았을 것. 
 
♬ 프란츠와  안토니의 관계는  솔로몬이 추측한 것만큼  
     나쁘지 않았다.  “최고의 남편”이란 표현. 
 
 안토니가 맞다고 주장한  메너드 솔로몬,   

              “잠정적인 가정일 뿐” 
 
철학자 칼 포퍼 <과학적 발견의 논리>,   

            “검증도 반증도 안 된 가설”  
         
 
 



 
1812 일기 
“너, 불쌍한 베토벤이여,  
너에게 행복은 따로  
주어지지 않는다.  
너는 오로지 혼자 모든 것을  
창조해야만 한다.  
너의 예술 안에서만 살아라.  
이것만이 너의 유일한  
실존이다.”  
 
 
 

  “사자는 단추를 풀어헤쳤다” – 로맹 롤랑 
 

http://youtu.be/vOppZpBudUo
http://youtu.be/vOppZpBudUo
http://youtu.be/vOppZpBudUo


 
1817년 자나타시오 가족에게 
“제 경험에 따르면,   
부부 중  어느 한쪽이   
결혼을 후회하지 않는 경우를 
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
이전에 내가 열렬히 사랑했던 
처녀들 중 어느 누구도 
제 아내가  되지 않은  게 
기쁘기 그지없습니다.”  
 

1817년 파니 자나타시오의 일기 
“베토벤은  5년전  만난  한 여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 있다.”  



“늘 누군가  짝사랑했고, 서로 사랑하는 경우도   
신분의 벽에 막혀서  이뤄지지 않았다. 사랑과 예술?   
언제나 예술을 선택. 프란츠 & 안토니 브렌타노와는? 
열정을 우정으로 승화” 
 
<아델라이데> Op.46 
 
“오,  언젠가  내 무덤에선  
재가 된 내 심장의 꽃이  
피어날 거야. 
보랏빛 꽃잎 하나하나에  
네 이름이 또렷이 빛나네,  
아델라이데!”  

 

http://youtu.be/oACZdxbGmqw
http://youtu.be/oACZdxbGmqw
http://youtu.be/oACZdxbGmqw


불멸의 연인,  
 그냥 미스터리로  
남겨 두는 게 낫다 (?) 
학자들 “모른다” 

http://youtu.be/GjbSqDgh1B4
http://youtu.be/GjbSqDgh1B4
http://youtu.be/GjbSqDgh1B4
http://youtu.be/GjbSqDgh1B4


 ‘유산 상속’ , 주인공은 누구일까?   
 신틀러가  ‘불멸의 연인’을  찾아 나선다.  
 줄리에타  기차르디?  안나 마리  에르되디?    
 둘 다 아니다!! 

 결론은? 요한나  라이스!! 
 

죽은 동생  카스파르의 아내!!  
 
 

 동생 몰래 제수씨와 불륜, 아이까지 (?) 

  “소설을  쓰는 건  자유”  
 영화는 그냥  영화일 뿐!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베토벤,   “What? 암만 영화라도  너무 심한 거 아냐?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 



조카 칼에 대한  베토벤의  광적인 집착  
“친아들 아닐까?” (동생 카스파르 1814년 사망) 
칼의 양육권 놓고  베토벤과 요한나  법정싸움  
“원수로 돌변한  연인 사이 아닐까?” 
 
현악사중주곡 악보에  베토벤이 써 넣은 말 
“그래야만 했을까? 그래야만  했어!” 
 두 사람 사이의 일을 베토벤이 회상하는 걸로 해석 
베토벤의  마지막 한 마디 “이제 희극은 끝났다” 
 요한나와  화해하는 걸로 해석 

 

 감독의 상상력, 개연성 떨어지지만  정합성 있다 ! 



지휘 게오르그 숄티 

첼로 요요마 
피아노 머레이 페라이아 

바이올린 기돈 크레머 




